
교회당 정상화는 아직… 

 

백신 2차 접종을 지난주에 마쳤습니다. 꼬박 하루 고생했고, 지금은 모든 것이 정상입니

다. 걱정해 주신것 감사드려요. 제가 빠른 편은 아니니 많은 분들이 이미 접종하셨으리라 

짐작합니다. 그래도 교회당 사용과 집회는 여전히 제한적입니다. 현장 주일예배 참석정원

을 늘린것과 6월부터 9시예배 성가대를 준비하고 있지만 전반적인 주의사항(거리두기, 마

스크, 발열체크 등)은 동일합니다. 교회버스 운영과 주중 집회에 대한 문의들이 있는데, 

현재로서는 현장예배 참석을 적극적으로 할 수 없는 주의상황임을 알려드립니다. 계속 긍

정적인 상황이 전개되길 기대합니다.  

 

온라인 세상이 열리면서 국제적인 이슈가 일상처럼 가깝습니다. 미국은 하루 확진자 40

만명이 넘어선 인도를 방문금지 국가로 지정하였습니다. 특히 힌두교 축제 쿰브멜라, 죄를 

씻기 위해 갠지즈강에서 목욕하는 일이 확진을 부추켰습니다. 현재 무술림의 라마단 기간

입니다. 코비드가 아니어도 메카로 몰려드는 순례객들로 인해 해마다 인명사고가 끊이질 

않습니다. 이스라엘에서는 유대교 축제 라그바오메르 도중 압사 사고가 있었습니다. 코비

드 상황 1만명 제한을 했음에도 9만명이상이 몰려 일어난 비극 앞에 서로를 비난하고 있

습니다. 인간과 종교를 성찰하게 됩니다. 

 

우리교회가 해마다 참여하는 선교사 재충전 수련회(선재충), 올해는 동유럽 선재충을 폴란

드 바르샤바에서 계획했으나 결국 내년으로 미루고 말았습니다. 2019년 코스타리카에서 

열렸던 선재충이 눈에 선한데, 작년에 이어 올해도 현장동역은 어렵게 되었습니다. 김기동 

목사님의 인사입니다.“동유럽 선재충을 위해 계속 기도해 주시고, 각자 맡은 자리에서 선

교적 마음을 가지고 기다리며 준비합시다. 건강하고 반갑게 만나 동역할 그날을 기대합니

다. 그리고 주 안에서 너무 사랑합니다. 다들 보고 싶네요…”닫힌 문을 억지로 열기 보

다는, 열린문을 찾는 것이 우리 몫입니다.  

 

2021. 5. 1. 임철성 목사 올림 


